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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contents of music interventions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to verify the intervention effect size. Furthermore, the study hopes to present useful 

information and basic guidelines that can be referenced when composing a music intervention program 

or conducting future research on children with special needs. Music is included as a component of the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in various ways, and it is used as an intervention tool in the field. 

However, the contents and effect sizes fo music intervention are not known in detail. Therefore, this 

study aimes to verify the details and effect sizes of music intervention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literature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between 2005 and 2020. [Method] Nine studies were 

sele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five group studies and four single-subject studies were analyzed to 

categorize the detailed intervention contents. Moreover and the effect size (Hedge's g and Percent 

Non-overlapping Data, PND) were calcula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vention durations and the effect sizes was also examined. [Results] 

Through in-depth analysis, the overall contents of music interventions conducted in group and 

single-object studies were reported. The effect sizes of music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urned out to be very large. However, there was no clear relationship between intervention 

durations and effect sizes.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ould be great if it could be 

applied more systematically to the field of music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which would 

re-illuminate the various perspectives foun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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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에 걸쳐 우리나라 장애유아의 수

는 2011년도 3,367명에서 2021년도에는 7,197명으로 증가하였다(교육부 특수교육정책

과, 2011;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1).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

는 현재의 전반적인 인구변동 추세와는 매우 상반된 흐름이다. 증가하는 장애유아들

에게 보다 나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도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제처, 2008)’이 이를 규정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장애유아를 포함한 장애아동을 

위한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 9개 영역의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제처, 2013)’이 이를 명시하고 있

다. 장애유아들을 위한 양질의 재활서비스 선택의 폭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보건복지부, 2018). 

음악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의 치료매체 중 하나로 생득적으로 음악적 자아를 가

지고 태어나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도구이기 때

문에,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영역이다(김지언, 2018; 노승희, 2021; 

윤민아, 2019). 또한 음악은 장애유아를 포함하여 유아들의 발달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전인적 성장을 도우며(Greata, 2006),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

현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Madura, 2013; Thaut, 2009).

따라서 과거에 장애유아의 발달에 음악이 중재(intervention)의 형태로 자주 적용되

었다(박미혜, 2006). 여기서 음악중재란 음악을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능

력, 행동, 그리고 특정 기술 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문헌을 살펴 

본 결과 대표적인 두 가지 음악 중재의 형태는‘음악치료(최근에는‘음악재활’으로

도 명명됨)’와 ‘음악활동’이었다. 전자는 주로 치료 및 재활 임상현장에서 전문음

악치료사에 의해 수행되고, 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 및 

통합지원교사에 의해 행해졌다. 음악치료란 치료사가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통해 순

간순간 변화하는 상황의 역동을 감지하여 치료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치료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체계

적인 과정이다(Bruiscia, 1998). 치료사와 치료대상자가 교감하는 음악적 경험은 순간

순간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은 즉흥연주, 가창, 음악 재창조, 음악토론, 음악 감상, 음

악과 움직임, 음악과 이완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유아에게 적용한 바, 유아의 사회성

(김귀복, 2008; 양은아, 2013), 언어능력향상(오숙현, 2012; 양은아, 2013), 정서지능(오

숙현, 2012), 신체표현능력(한경임, 공유미, 2004) 등이 음악중재 후에 향상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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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달 초기단계의 장애유아에게 

더 늦기 전에 치료의 방향과 개선의 가능성을 찾게 해 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로 유아기에 진단된 장애의 조기중재와 치료의 중요성은 과거의 여러 문헌에서

도 이미 강조하고 있다(김경민, 2017; 김은숙, 2006). 그러므로 장애유아를 위해 실행

된 음악중재의 내용과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 과연 이 중재가 얼마만큼 실제로 이들

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치료대상에게 적용한 음악적 중재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

로 성과가 입증된 증거기반의 중재방식을 적용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치료대상자가 보여주

는 변화에 의미 있는 효과를 끌어내 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양질의 연구의 수가 

충분한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s Interventional Research Group, 2014). 그리고 과거의 여러 연구에서 유

사한 연구의 질적인 측면과 음악중재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특정 음악 중재의 효

과가 있다고 믿어질 만큼의 실제 효과크기가 밝혀져야 한다(이대식, 2015). 더 자세

하게 말하면, 실제 성과가 입증된 증거기반의 중재방식은 첫째, 치료대상에게 어떤 

중재(중재 내용)가 어떻게 적용되고 개입되었는가? (Odom et al., 2005) 음악적 혹은 

비음악적 중재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는가? 둘째, 연구방법은 적절한가? 셋째, 어

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

야 한다(Cook, Tankersley, & Landrum, 2009).

근래의 장애유아와 음악 중재와 관련되는 연구는 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장혜원, 

2018), 평가도구의 개발(양은아, 최병철, 2016), 특정 발달영역 향상에 음악치료가 미

치는 효과(오숙현, 2012; 신소정, 이재모, 2011; 양은아, 2013), 그 외 문헌 연구로 

2000년-2007년도 사이에 발행된 학술지 논문 중 최종 55편의 장애유아 음악활동 중

재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원종례, 주용수, 2008) 등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유아

를 대상으로 음악 중재를 시도한 실험연구들의 구체적인 중재내용(예, 변인과 요소)

과 효과크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선별하여 장애유아를 위

해 적용된 음악중재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재 효과크기를 검증하여, 추후 장애유아를 

위한 음악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나 혹은 연구를 수행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2.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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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의 내용 즉, 중재 대상, 중재 프로그램명 

및 중재 요소, 중재 목표와 부합하는 종속변인, 종속변인 측정도구 및 신뢰도 등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음악 중재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중재자의 사전 훈련여부 및 기간은 어떠하며, 중재자 유형 및 중재시간과 효

과크기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국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게재된 국내 학술지를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학술지는 학위논문에 비해 검증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되었고, 그중 몇 편은 국내 학술지로 

게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다. 검색에 사용된 엔진은 구글학술검색(https://scholar 

.google.co.kr), 국회도서관(https://www.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

s.kr), 소속 대학교 중앙도서관(https://library.ks.ac.kr/)이다. 검색에 입력된 핵심어는 

‘음악, 장애유아’, ‘음악, 유아’를 비롯하여, 그 외 ‘음악치료’, ‘음악활동’, 

‘음악교육’, ‘음악재활’, ‘음악, 특수교육’, ‘노래’, ‘어린이집’, ‘보육기

관’, music therapy, music education, music rehabilitation, music special education,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이었

다. 

검색 결과 국내 학술논문 28, 단행본 380, 학위논문 16, 연구보고서 47개 총 471편

의 자료를 찾아내었다. 이 문헌 중 최종 분석대상으로 9편의 학술지 논문이 선정되

었는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학술지만을 선정하였다. 실험연구를 수행할 때 나라마다 임상 현장이나 

교육현장이 다를 수 있고, 치료적 중재를 실행하는 연구자나 음악치료사 혹은 음악 

교사의 자격 기준과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효과크기(effect size, Hedges의 g) 검증이 가능한 정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의 평균과 표준편차 수치 제시, 단일대상연구의 기초선, 

중재선 데이터 포인트 제시, 등 )가 제시된 실험연구 논문만이 선별되었으며, 이 외

에 질적 연구, 사례분석, 도구개발 타당도 검사 등의 이론적 논문은 제외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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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연구와 단일대상연구를 포함했다. 그 이유는 표나 그래프가 주는 수치들에 의해 

효과크기(Effect size, Hedge’s g)나 PND(Percent Non-overlapping Data)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연구와 단일대상연구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지침

이 제시된 논문이며, 연구 결과를 종합할 가능성이 큰 논문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

이었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이 장애유아인 문헌만을 검토하

여 선별하였다.

넷째, 장애유아에게 치료적이거나 특정발달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된 연구가 아닌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이 연구는 치료적 중재의 

효과크기를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2. 문헌분석 내용 및 효과크기 산출

1) 문헌분석 내용

선정된 논문에서 중점을 두어 분석한 것을 다음 <표 1>에서 <표 7>에 표기하였다. 

분석의 핵심은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의 내용, 즉 중재대상, 중재프로그램

명 및 중재 요소, 중재 목표와 부합하는 종속변인, 종속변인 측정도구 및 신뢰도, 효

과크기, 사전 훈련여부 및 기간, 중재자 유형, 중재기간과 효과크기와의 관계를 파악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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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Analysis
Items Analysis Methods

Music Intervention 

Contents

§ Participants § Classification by age, disability      
§ Intervention program & 

intervention factor

§ Classification by dependent variable  

  
§ Intervention goals corresponding to 

dependent variables
§ 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 Classification by tool

    tool & Reliability of measurement
Effect Size 

Validation

§ Group research : Mean, SD

§ Single-subject research : PND

§ Hedge’s g

§ PND output

Relationship 

between 

Intervention 

Duration & Effect 

Size

§ Intervention type & Intervention 

duration

§ Classification of intervention 

duration frequency, duration, 

time(minute)
§ Possibility & duration of 

pre-training in music intervention

§ Group research : Mean, SD § Hedge’s g
§ Single-subject research : PND § PND output

<Table 1> Items and Analysis Method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nalysis

2) 효과크기 산출

집단 연구의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Hedges의 g를, 단일대상연

구의 효과크기를 위해서는 PND(Percent Non-overlapping Data)를 사용하였다. 

Hedges의 g는 두 그룹 간 평균의 차이를 두 그룹 분산 제곱의 합을 2로 나눈 값에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눈 값이다(Hedges, 1981).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만이 보고된 연구에서는 각 그룹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따로 파악한 후 

Hedges의 g값을 개별적으로 계산되었다. 이 효과크기 계산법은 사례 수가 적거나 집

단 간 사례 수의 차이가 발생할 때도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g값이 대략 .2로 나오

면 효과가 작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5는 중간효과, .8은 효과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Hedges의 g의 공식이다. 

PND는 기초선에서 최고치 데이터 포인트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중재선 영역에서 찾아내어 전체 중재선 영역의 데이터 포인트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중재데이터 포인트의 백분율을 말한다(Richards et al., 2012). 대략 50%는 

중재가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50~79%는 ‘중간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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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80%이상은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Scruggs et al., 1986). 

Ⅲ. 연구 결과

1. 연구별 구체적인 음악중재의 내용

최종 논문의 구체적인 음악중재의 내용 즉, 중재 대상, 중재 프로그램명 및 중재 

요소, 중재 목표와 부합하는 종속변인, 종속변인 측정도구 및 신뢰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 2>와 <표 3>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1) 중재 대상 

5개의 집단연구 논문을 살펴본 결과 3편의 논문의 유아들은 5세였으며, 4~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 5~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 1편이 있었다. 이

들은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나누어져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체 참여 유아의 

수는 115명이었고, 이들의 정확한 성별은 정보의 부재로 인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

다. 문헌 중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를 통합하여 음악중재를 실시한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유아 중 장애유아의 총 수는 80명(69.58%)이었다. 발달장애유

아가 36명(31.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유아가 34명(29.6%), 뇌병변장애가 5명(4.35%), 지적장애유아가 3명(2.60%), 자

폐성장애가 2명(1.73%)이었고, 비장애유아의 수도 35명(30.42%)이었다. 구체적으로, 5

편 중 3편의 논문은 연구대상의 성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2편은 장애남

아가 11명, 장애여아가 9명, 비장애남아가 18명, 비장애여아가 17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단일대상 연구에 참여한 전체 유아의 수는 24명이었고, 이들의 성별은 남아

15명(62.5%), 여아 9명(37.5%) 이었다.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를 모두 포함하여 음악

중재를 실시한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유아 중 실제 장애유아의 수는 

18명(70%)이었다. 발달장애유아가 36명(31.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유아가 

34명(29.6%), 뇌병변장애가 5명(4.35%), 지적장애유아가 3명(2.60%), 자폐성 장애유아

가 2명(1.73%)이었고, 비장애유아의 수도 35(30.42%)명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장애남

아가 11명(45.83%), 장애여아가 1명(4.17%), 비장애남아가 4명(16.67%), 비장애여아가 

8명(33.33%)으로 조사되었다. 

2) 중재 프로그램명 및 중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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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연구의 중재 프로그램명은 2편의 논문에서‘음악치료’라고 표기되어 실시되

었고, 1편은‘반영적 음악치료’로, 2편은‘통합음악활동 혹은 음악활동’으로 표기

되어 실시되었다. 

5편의 집단연구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또는 독창적으로 적용된 음악중재 프로그램

의 중재 요소를 살펴보면, ‘노래 부르기(3편)’, ‘악기연주(3편)’, ‘자신만의 독창

적인 음악 만들기(3편)’, ‘음악 감상(3편)’과 ‘노래로 인사하기(2편)’가 가장 많

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음악 이완(1편)’, ‘음악을 통해 감정표현하고 이해하

기(1편)’, ‘소리탐색하기(1편)’, ‘반복정인 프레이즈, 지시적 가사 및 질문하는 가

사 활용하기, 주고받는 가사, 등(1편)’이 적용되었다. 자세한 중재요소에 대한 설명

은 다음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선정된 문헌에서 <표 2>에 나타나 있는 중재요소의 투입순서와 비중에 대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모든 문헌에서 중재요소 투입 순서에 대한 설명은 기술되

었고, 음악적·비음악적 중재요소의 투입 비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개의 문헌(임

영옥, 조광순, 2006; 장혜원, 2007a)에서 볼 수 있었으며 두 개의 문헌 모두 100%의 

음악적 요소를 투입하였다. <표 2>의 중재요소의 투입의 순서가 확실하게 기술된 논

문은 4편(양은아, 최병철, 2009; 임영옥과 조광순, 2006; 장혜원, 2007a, 장혜원, 2011)

이었고, 나머지 5개의 문헌은 순서가 자유롭게 무작위로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장

혜원(2011)은 상승하는 멜로디→주고받는 구조, 반복적인 프레이즈의 멜로디→지시적 

가사→주고받는 구조, 상승하는 멜로디→주고받는 구조 등의 순서로, 임영옥과 조광

순(2006)은 신체표현→음악듣기, 노래 부르기→악기연주하기, 악기놀이→신체 표현하

기 등의 순서로, 양은아와 최병철(2009)은 인사노래→연주→노래 부르기→동작→종료 

인사 노래의 순서로 투입하였다. 기타 문헌에서 음악적·비음악적 중재요소의 비중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재하였다.

한편, 단일대상 연구에서의 중재 프로그램명은‘음악치료(1편)’, ‘오르프(Orff) 

음악치료(1편)’, ‘음악치료/음악활동(2편)’으로 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 적용된 중

재 내용은 앞 단락에서 언급된 중재 내용들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그 외에 차별화되

어 적용된 중재 내용 중, ‘몸짓활동’, ‘음악에 맞춰 창의적, 신체적으로 표현하

기’가 있었다. 

3) 중재 목표와 부합하는 종속변인

집단연구의 종속변인은 ‘사회성(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 ‘의사소통기술

(언어능력)’, ‘정서지능’, ‘문제행동감소’와 ‘또래 수용도’이었고, 이 변인들

은 5편의 논문에서 복수적으로 선택됐다. 4편의 집단연구 논문이‘사회성(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 2편의 논문이‘의사소통기술(언어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선택

하였고, 이것은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종속변인을 순서대로 언급한 것이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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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능’, ‘문제행동감소’, ‘또래수용도’역시 2편의 논문에서 변인으로 선별

되었다. 집단연구와 마찬가지로, 단일대상연구에서도 사용된 종속변인은 유사하였다. 

3편의 논문이‘사회성(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과 1편의 논문이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표현’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다.

4) 종속변인 측정도구 및 신뢰도

연구의 중재 목표와 부합하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서 측정도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선정된 연구 논문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표준화 검사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2>와 <표 3>에 나타난 분석의 결과와 같이 집단연구논문 중 4편의 논문은 표준

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나(김귀복, 2008; 신소정, 이재모, 2011; 양은아, 2013; 오

숙현, 2012), 그 중 1편은 연구자가 자체 제작하여 타당도 검증 절차를 거친 도구를 

사용하였다(장혜원, 2011). 검증된 표준화 측정도구를 사용한 4편의 논문 중, 2편만이 

신뢰도 계수를 보고하였고(김귀복, 2008; 장혜원, 2011), 나머지 1편의 신뢰도 계수는 

비록 표준화 검사를 사용하였으나 본문 내에서 검색되지 않았으며(오숙현, 2012), 1

편의 논문에서는 부분적으로 특정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보고하였다(신소정, 이

재모, 2011). 

5편의 집단연구에 사용된 축정도구의 수는 총 9개이었고, 이들 중 신뢰도 계수가 

보고된 연구물에 한해서 파악된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62~.97이며, 전체평균은 

.84~.88 이었다. 집단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연구에서 사용

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반면, 4편의 단일대상연구 논문에서의 종속변인의 측정방법은 ‘관찰’과 ‘간격

기록법’(1편)(양은아, 최병철, 2009) 또는 ‘부분간격기록법’(3편)(임영옥, 조광순, 

2006; 장혜원, 2007a; 장혜원, 2007b)’이었다. 상호관찰자 간 신뢰도의 범위는 

93%~97.3%였으며, 전체 신뢰도의 평균 95.6%로 확인되었다. 단일대상연구에서의 상

호관찰자 간 신뢰도는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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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etailed Information of Journals for Group Research

Researcher Participants
Name of Music Therapy 

& Intervention factor
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Cronbach's 

α

Kim, Gui-Bok 

(2008)

-16 Young children with 

ADHD aged 5 

(8 for EG vs. 8 for CG)

-Gender : N/A

Music Therapy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aking music, 

music appreciation)

Ÿ Decreasing problematic 

behavior

Ÿ Increasing social behavior 

Ÿ Increasing social behavior 

acceptance

Ÿ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62-.82 

Ÿ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97 

Ÿ Social Acceptance of Peers 

   (Revised version of Kyung-Rye Lim,  

    2007)

.72

Shin, Soo Jung 

& Lee, Jae-Mo 

(2011)

-18 Young children with 

ADHD aged 5  

(9 for EG vs. 9 for CG)

-Gender : N/A

Music Therapy

(Music greeting, making 

their own music and 

playing, relaxation 

activity) 

Ÿ Increasing attention span 

Ÿ Increasing social behavior 

Ÿ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partial excerpt, for 

teacher 

N/A

Ÿ Modified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MPBQ: Mod-PBQ) 

(Revised version of Kyung-Rye Lim, 

2007)

N/A

Ÿ  N/A .94

Yang. Eun A 

(2013)

-10 Young children aged 

5~6  

(5 for EG : 2 Intellectual 

disabilities, 2 Brain lesions 1 

ASD vs. 

5 for CG : 3 Brain lesions, 

Music Reflection Therapy

(Using therapeutic 

technique that allows 

children to musically 

express or understand 

their emotion)

Ÿ Increasing social skill

Ÿ Increasing Communication 

skills

   -Expressive language      

  -Receptive language

Ÿ 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 

(K-CDI)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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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Participants
Name of Music Therapy 

& Intervention factor
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Cronbach's 

α

1 ASD, 1 Intellectual) 

disabilities

-Gender : N/A

Oh, Sook Hyun 

(2012)

-39 Young children aged 5 

(19 including 2 children with 

DD for EG, 9 Male, 8 

Female Infants, 1 Male, 2 

Female Infants with DD  vs.  

20 including 2 children with 

DD for CG, 9 Male, 9 

Female Infants, 2 Female 

Infants with DD)  

Integrated Musical 

Activity

(Sound exploring,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usic appreciation, 

music-making)

Ÿ Language competency of 

young children with DD

Ÿ Emotional intelligence of 

typically developing young 

children

Ÿ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N/A

Ÿ Emotional Intelligence Measurement 

Tool
N/A

Jang, Hae-Won 

(2011)

-32 Young children with DD 

aged 4~6 

(16 for EG vs. 16 for CG)

-10 Male Infants, 6 Female 

Infant  

Music Activity

(Directional lyrics, lyrics 

asking questions, 

increasing melody & 

songs with a musical 

element of dynamic 

change)

Ÿ Social development

    -interaction with others

    -self-concept, 

    -self-regulation

Ÿ Sociality Assessment Tool

   (Jang, Hae-Won, 2009)
.97

*Total Mean : .84 ~ .88

*Note: EG = Experimental Group, CG = Control Group, IV = Independent Variable, ASD = Autism Spectrum Disorder, DD = Developmental Delay, N/A = Not Applicabl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22, No. 428

  <Table 3> Detailed Information of Journals for Single-Subject Research

Researcher Participants
Name of Music Therapy & 

Intervention factor
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Interobserver 

agreement

Yang, Eun A & 

Choi, Byung Chuel 

(2009)

-3 Young children with ASD aged 5

-3 Male Infants 

Music Therapy

(Hello song, Instrumental playing, 

Singing, Gesturing activity, 

Good-bye song)

Ÿ Social interaction

Observation Child A = 94.6%

Child B = 95.6%

Child c = 94.4%

* Mean : 94.9%

Interval recording

Lim, Young-Ock & 

Blair, kwang-Sun 

Cho 

(2011)

-3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aged 5~6

-2 Male Infants, 1 Female Infant  

Orff Music Therapy

(Physical expression,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aking 

music, Music appreciation) 

Ÿ Social reaction 

behavior

Ÿ Participatory behavior

Observation Social reaction 

behavior = 92% 

Participatory 

behavior = 94%

* Mean : 93%

Partial interval 

recording

Jang, Hae-Won 

(2007a)

-9 Young children aged 5  

[3 Children with disabilities  (2 

Intellectual disabilities, 1 ASD, 3 Male 

Infants) + 6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2 Male Infants, 4 Female Infants]

Music Therapy / 

Music Activity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Physical expression to music)

Ÿ Emotional expression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Observation
Child 1 = 97.2%

Child 2 = 96.6%

Child 3 = 98.2%

* Mean : 97.3%

Partial interval 

recording

Jang, Hae-Won 

(2007b)

-9 Young children aged 5  

[3 Children with disabilities  (2 

Intellectual disabilities, 1 ASD, 3 Male 

Infants) + 6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2 Male Infants, 4 Female Infants]

Music Therapy / 

Music Play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usic appreciation, Creative & 

Physical expression to music)

Ÿ Social interaction 

   -physical interaction

   -joint attentional      

    interactive behavior

Observation
Child 1 = 97.2%

Child 2 = 96.7%

Child 3 = 98.1%

* Mean : 97.3%

Partial interval 

recording

*Note: N/A = Not Applicable Total Mean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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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악중재의 효과크기 검증

집단연구 논문의 음악중재 효과크기(Effect Size, Hedge’s g)와 단일대상연구의 효

과크기(Percent Non-overlapping Data, PND)는 <표 4>와 <표 5>에 상세하게 제시되

어 있다. 

1) 집단연구의 효과크기(Effect Size, Hedge’s g)

5편의 집단연구의 효과크기의 범위는 1.25에서 3.05로 나왔으며 전체평균값은 1.93

이었다<표 4>. Hedge’s g의 값이 .90보다 높게 나왔으므로 음악중재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었다. 각 연구 별 종속변인의 효과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유

아의 언어능력과 정서지능(3.05)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한 음악중재 효과가 가장 컸

고(오숙현, 2012), 주의력집중과 친사회적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한 음악중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신소정, 이재모, 2011). 

 <Table 4> Information about Mean, SD, & Effect Size of Journals for Group Research

Research
Dependent 

Variabl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ffect 

Size

(Hedge’s g)

Subtotal 

Effect Size

(Hedge’s g)Mean SD Mean SD

Kim, Gui-Bok 

(2008)

Problematic Behavior

1.69

Attention 70.07 1.16 68.1 1.37 1.55
Aggression 68.4 1.84 69.83 1.27 .90

Social Skill
Collaboration 17.8 .92 15.92 .67 2.34

Self-assertion 17.2 .51 16.92 1.0 .35
Responsibility 17 1.15 19.58 .9 2.50

Self-control 17.3 .48 15.25 .62 3.70
Peer Acceptance 14 1.15 14.1 1.14 .09

Shin, Soo Jung 

& Lee, Jae-Mo 

(2011)

Attention 11.33 2.0 13.56 4.0 1.41

1.26Pro-social 

Behavior
29.44 3.17 26.33 2.35 1.11

Yang. Eun A 

(2013)

Social skill 14.1 2.01 10.1 2.45 1.79

1.62

Communication skill
Expressive 

Language
14.6 5.45 9.8 .44 1.24

Language

Understanding
17.7 4.86 10.1 3.36 1.82

Oh, Sook Hyun 

(2012)

Language Competence

3.05
Expressive 

Language
48 9.9 29.5 .71 2.64

Receptive 49 5.66 32 1.41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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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대상 연구의 효과크기 PND

4편의 단일대상연구의 경우, 효과크기(PND)의 범위는 55.57%~96%이었고, 전체평균

은 85.57%로 나타났다<표 5>. 전체평균 값은 50~89% 중간효과 크기였다. 더 구체적

으로 PND 값이 55.57%로 산출된 장혜원(2007a)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3편 연구의 

효과크기는 90%이상으로 장애유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적용된 음악중재의 효과는 

매우 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Table 5> Information about PND of Journals for Single-subject Research

Research
Dependent 

Variabl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ffect 

Size

(Hedge’s g)

Subtotal 

Effect Size

(Hedge’s g)Mean SD Mean SD
Language

Emotional Intelligence
Self-awareness 4.32 .23 3.73 .47 1.59

Self-Control 4.15 .28 3.18 .44 2.63
Recognition of 

Others
4.08 .29 3.08 .47 2.56

Control of 

Others
4.23 .26 3.06 .31 4.09

Jang, Hae-Won 

(2011)

Sociability .88 .44 .07 .53 1.66

2.04

Interaction 

with Others
.88 .56 .04 .06 2.11

Self-Concept .85 .53 .05 .13 2.07
Self-Regulation .93 .53 .05 .08 2.32

Total Mean Effect Size (Hedge’s g) 1.93

Research
Dependent 

Variable
Participants PND (Subtotal Mean PND)

Subtotal 

Mean 

PND
Yang, Eun A & 

Choi, Byung 

Chuel 

(2009)

Social 

interaction

3 Young 

children with 

ASD aged 5 

17 / 18X100 = 94%

96%13 / 14X100 = 93%

 9 / 9X100 = 100%

Lim, Young-Ock 

& Blair, 

kwang-Sun Cho 

(2011)

Social skill

3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aged 5~6  

95%

Social 

reaction 

behavior

28 / 28X100 = 100%

28 / 28X100 = 100%

23 / 23X100 = 100%

100%

Participatory 

behavior

29 / 29X100 = 100%

27 / 28X100 = 9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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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재 내용 및 중재시간과 효과크기와의 관계

집단연구 논문과 단일대상 연구의 중재 내용 중, 중재자의 사전 훈련 여부 및 기

간, 중재자 유형, 중재시간과 효과크기와의 관계는 다음 <표 6>과 <표 7>에 구체적으

로 나타나있다. 

1) 집단연구의 중재자의 사전 훈련여부 및 기간, 중재자 유형, 중재시간과    

      효과크기와의 관계

5편의 집단연구의 경우, 김귀복(2008)의 연구에서는 중재자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고, 2편의 논문에서는 전문음악치료사가 중재자였기 때문에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중재를 수행하기 전 사전 훈련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소정, 이재모 2011; 양은아 2013). 그러나 오숙현(2012)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가 

음악중재자였으며, 교사는 연구 시작 2주 동안 사전 훈련을 받았다. 장혜원(2011)의 

연구에서도 연구자(=음악치료사)와 통합지원교사가 음악중재자였으며 이들은 연구가 

시작되기 1주일 전에 사전 훈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중재 기간은 최소 7주에서 최대 32주이었고, 평균 중재기간은 15주였다. 중재

횟수는 최소 13회에서 최대 27회로 평균 20~22회의 중재를 실행하였으며, 중재 횟수

Research
Dependent 

Variable
Participants PND (Subtotal Mean PND)

Subtotal 

Mean 

PND
18 / 24X100 = 75%

Jang, Hae-Won 

(2007a)

Positive &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3 Children with 

disabilities 

(2 Intellectual 

disabilities, 

1 ASD aged 5)

21 / 21X100 = 100%

55.57%10 / 17X100 = 59%

 1 / 13X100 = 7.7%

Jang, Hae-Won 

(2007b)

Social interaction

95.7%

Physical 

interaction
3 Children with 

disabilities

(2 Intellectual 

disabilities, 

1 ASD aged 5)

16 / 20X100 = 80%

16 / 17X100 = 94.1%

13 / 13X100 = 100%

91.4%

Joint 

attentional 

interactive 

behavior

20 / 20X100 = 100%

17 / 17X100 = 100%

13 / 13X100 = 100%

100%

Total Mean PND 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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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소 30분에서 최대 50분을 소요하였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이것

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소 8시간에서 최대 27시간(490-1600분)으로, 평균 14-15시간

(923-930분)을 소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단일대상 연구의 음악중재 사전 훈련여부 및 기간, 중재자 유형, 중재시간  

     과 효과크기와의 관계

4편의 단일대상연구의 경우, 중재자는 모두 음악치료사였고 이들의 사전 훈련여부

는 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음악중재 기간은 최소 6주에서 최대 12주이었고, 평균 

중재 기간은 8주이었으며, 중재횟수는 최소 30회에서 최대 36회로 평균 33회의 음악

중재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횟수 당 소요시간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30

분이었고, 평균 소요시간은 13~18분이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중재시간은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7시간(300-1020분)으로, 평균 7-10시간(413-585분)을 소요한 것

<Table 6> Information about Duration of Pre-training & Interventionist Type, Possibility in  

          Music Therapy, Intervention Duration & Effect size in Journals for Group      

          Research

Research

Interventionist 

Type

(Possibility & 

Duration of 

pre-training in 

music therapy)

Number of 

Week

Number of 

Intervention 

Minute per 

Session

Intervention 

duration

(Minute)

Effect 

Size

(Hedge’s g)

Kim, Gui-Bok 

(2008)
N/A 7 13 35-40

8-9

(490-520)
1.69

Shin, Soo Jung 

& Lee, Jae-Mo 

(2011)

Music therapist

(N/A)
10 20 50

17

(1000)
1.26

Yang. Eun A 

(2013)

Music therapist

(N/A)
32 32 50

27

(1600)
1.62

Oh, Sook Hyun 

(2012)

Early childhood 

teacher

(2 weeks)

9 18-27 N/A N/A 3.05

Jang, Hae-Won 

(2011)

Researcher & 

Integrated 

support teacher

(1 week)

28 20 30
10

(600)
2.04

Total Mean · 15 20-22 39-41
14-15

(923-930)
1.93

*Note: N/A =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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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Table 7> Information about Duration of Pre-training & Interventionist Type in Music    

         Therapy, Intervention Duration & PND of Journals in Single-subject Research

<표 6>의 집단연구 논문과 <표 7>의 단일대상의 연구 논문에서 추출된 정보를 바

탕으로 중재자의 유형과 효과크기가 차이가 있는지 또는 음악 중재시간과 효과크기

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집단연구와 단일대상 연구 모두 중재자의 유형과 

중재시간 간의 효과크기에 명확한 관계성이 드러나진 않았다. 다음 <그림 1>은  중

재시간과 효과크기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Research

Interventionist 

Type

(Possibility & 

Duration of 

pre-training in 

music therapy)

Number of 

Week

Number of 

Intervention 

Minute 

per 

Session

Intervention 

duration

(Minute)

PND

Yang, Eun A & 

Choi, Byung 

Chuel 

(2009)

Music therapist

(N/A)
N/A 34 15-30

9-17

(510-1020)
96%

Lim, Young-Ock 

& Blair, 

kwang-Sun Cho 

(2011)

Music therapist

(N/A)
12 36 15-20

9-12

(540-720)
95%

Jang, Hae-Won 

(2007a)

Music therapist

(N/A)
6 30 10

5

(300)
55.57%

Jang, Hae-Won 

(2007b)

Music therapist

(N/A)
6 30 10

5

(300)
95.7%

Total Mean · 8 33 13-18
7-10

(413-585)
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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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Research

Single-subject Research

<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Intervention Duration & Effect Size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유아를 위한 음악중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효과크기

를 검증하여 유아를 위해 음악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나 미래의 연구를 수행할 

때 고려하면 도움이 될 만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된 최종 9편의 문헌을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첫째, 장애유아를 위해 발

달영역의 향상이나 치료적인 도움을 주는 목적에서 행해진 연구 논문의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과 둘째, 살펴본 문헌 중 가장 최근에 수행된 논문은 2013년도 신소정과 

이재모의 논문이었는데, 이 또한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수행된 논문이어서 최근 문헌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음악중재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공되는 실험연구 유형의 논문이 적합한데, 근래의 음악중재 논문은 양



 Literature Analysis to Verify the Content and Effect Sizes of Music Interventions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Focusing on the 2005-2020 Domestic Journals

35

적연구보다는 질적 연구 유형이 많아져서 효과크기를 검증하는 데 최근 문헌을 참고

하기가 쉽지 않았다. 요사이 좀 더 발전한 음악치료나 음악활동에서 사용되는 음악

중재가 과학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증거기반의 중재방식이라는 더 확고한 평가를 받

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의 형태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이대식, 2015).

연구문제 별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 별 구체적인 음악중재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

재대상인 장애유아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유아가 대다수였고, 그 외에 ADHD와 

뇌병변 장애유아가 많았다. 음악중재는 부분적인 청력이나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유

아 혹은 시각을 잃은 유아들에게 청각적인 자극은 물론 악기를 만지며 진동을 느끼

는 감각적인 자극도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이 유아들의 발달영역을 유기적

으로 연결해주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고 볼 때(Greata, 2006), 시·청각 장애유아를 

비롯해 지체장애유아 등 더 다양한 감각장애 유형을 가진 유아들에게도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선정된 논문에서 중재대상의 성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는데 

성별에 따른 중재요소에 대한 반응을 분석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추

후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분석에서 음악중재 프로그램명은 주로 치료사들에 의해 행해진 중재의 경우 

‘음악치료’로, 유아교사에 의해 수행된 중재는‘음악활동’혹은‘통합음악활동’

으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의 문헌분석에서 통합교육의 음악그룹 활동의 긍정적인 효

과들도 조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악중재를 위한 통합그룹 음악활동과 같은 다

양한 그룹화(grouping)의 시도가 추후 음악중재나 연구에서도 고려되면 좋을 듯하다. 

중재요소들은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만들기’, 

‘음악 감상’과 ‘노래로 인사하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음악 

이완’, ‘음악을 통해 감정표현하고 이해하기’, ‘소리 탐색하기’, ‘지시적 가사 

및 질문하는 가사 활용하기’와 ‘주고받는 구조라는 음악의 요소가 포함된 연주하

기와 동작하기’와 같은 음악적 중재요소 외에 비음악적 중재요소인 ‘몸짓활동’, 

‘음악에 맞춰 창의적, 신체적 표현하기’와 같은 요소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양

한 요소들은 장애유아의 여러 발달영역을 아울러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요소의 투입순서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문헌이 적절

히 기술하고 있었지만, 각 연구마다 많은 중재 요소들이 다양하게 투입이 되어 있었

다. 그러나 어떤 특정 중재 요소가 장애유아의 특정한 목표행동(=종속변인)을 얼마나 

향상하는 데 투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문헌이 음

악적·비음악적 중재요소가 어떤 비중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제

공되지 않았다. 추후의 음악중재 과정에서 음악적 중재요소 투입순서와 비중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중재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좀 더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장애유아에게도 특정 중재적 요소를 어떤 비중으로 투입되어 장애유아

의 목표행동인 종속변인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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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으로써 유아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도 좀 더 과학적인 중재 성과의 검증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대식, 2015). 그러나 한편으론 음악중재는 연속성적인 성향과 

앞뒤의 맥락이 쉴 새 없이 연결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음악중재라고 할 

것인지 비음악적중재라고 할 것인지의 끊고 맺고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증거기반의 중재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연구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문헌검토에서 발견된 중재목표와 부합되는 종속변인은 집단연구와 단일대상 모두 

공통적으로‘사회성’과 ‘의사소통기술’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정서지능’이

나‘문제행동’이었다. 장애유아의 발달영역에 언어, 인지, 사회성, 자조기술

(self-care), 정서 및 심리, 운동영역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이

러한 종속변인은 연구로 인해 조사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변인인 것은 틀림없다. 하

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성과 의사소통기술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변인

에 음악적 중재가 영향을 미치는 지도 살펴본다면 연구의 영역이 더욱 확장될 듯하

다. 유아에게는 인지와 관련된 지각의 영역과 신체와 관련된 운동 및 협응력(muscle 

coordination)의 발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경임, 공유미, 2004). 

마지막으로 종속변인 측정도구 및 신뢰도와 관련하여, 최종으로 선정된 집단연구

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표준화 검사도구 내지는 타당도가 검증된 연구자 자체가 개

발한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들은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갖춘 도구들이었고, 

단일대상연구에서 사용된 상호관찰자 간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음악 중재

에서 치료사는 치료대상 유아의 목표 행동으로의 적절한 진행도 및 변화를 확인하여

야 하므로 적절한 측정도구의 선택과 도구의 신뢰도 수준은 중요하다. 특히, 실험연

구에서 측정도구의 선택은 측정을 표적(target)으로 하는 종속변인의 수준을 알려주

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의 계수는 어떻게 신

뢰성 있게 그 연구의 종속변인(중재목표)의 성격과 변화의 추이를 잘 측정했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살펴본 몇몇 연구들은 표준화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측정도구 매뉴얼이 제공하는 신뢰도 계수를 보고하고 있지 않았다. 추

후의 문헌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측정

자도 연구자가 아니라 중재자 혹은 사전 훈련을 받은 제 3자가 측정한다면 결과의 

객관성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 문제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음악중재의 효과크기는 집단연구와 단일

대상연구 모두에서 매우 큰 것으로 나왔다. 효과크기는 중재자가 연구자 자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도출된 결과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편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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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복, 2008; 장혜원, 2011)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들의 중재자는 연구자 자신이 아

니라 전문음악치료사나 사전 훈련을 받은 통합지원 교사이었기에 효과크기에 대한 

신뢰성을 둘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재자의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가 그리 뚜렷하지는 않았고, 중

재를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사전훈련을 거쳐서, 어떻게 투입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정보가 보충된다면 효과크기 검증에 대한 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시간과 효과크기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음악중재의 성격이 집단연구 실험연구의 실험처치(=중재)와 유사하므로 문

헌분석을 통해 나온 음악중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서 도출된 평

균치는 중재시간 약 40분, 한 주에 1~2회에 걸쳐 15주 동안 실시, 그리고 총 20번 음

악중재 실행이었다. 두 번째,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모든 연구에서 중재시간과 

효과크기 간의 명확한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중재기간을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적으로 더 커진다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헌분석 후 도출된 이 결론은 분석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상당히 합리적인 정보일 수 있다. 유아

는 성인에 비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50분이나 1시간의 

중재시간보다는 30-40분의 시간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할 때, 유

아는 성인에 비해 짧은 기간이지만 성장과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기

간에 걸친 중재는 유아의 목표행동의 향상도가 온전히 중재요소의 개입으로 인한 것

인지 유아의 자아성장 및 성숙효과 때문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떠오를 수 있다. 따라

서 임상 및 교육현장에서 실시되는 장기간에 걸친 음악중재가 아닌 실험연구를 수행

할 때 유아의 특정 발달영역기술의 향상이나 심신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의 장기간의 음악 중재를 적용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선정된 문헌의 사례 수가 많지 않았기에 아쉬움과 한계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가장 거부감 없이 

다가가 힐링의 도구로 사용된 예술 매체인 음악이 증거기반을 갖춘 중재도구로 자리

매김하여 임상현장에서 더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

다. 둘째, 다수의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효과성을 입증하고, 실험연구에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투입할 때 참고할 만한 점들을 논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부모가 된 초기 양육단계에 있을 부모들에게 음악중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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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애유아를 위한 음악중재의 내용과 효과크기검증 문헌분석

-2005-2020년 국내 학술지논문 중심으로-

                                         서 보 순 · 이 지 경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유아를 위해 적용된 음악중재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재 효과크기를 검증하여 

장애유아를 위해 음악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나 연구를 수행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및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음악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구성요소로 포함되고 있고, 치

료와 재활의 현장에서도 중재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유아를 위해 사용된 음악중재의 내용

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 효과 크기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2005년

부터 2020년 사이 국내에 발표된 학술지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유아의 발달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혹은 치료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적용된 음악 중재의 내용과 중재효과의 크기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문헌 고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별된 9편의 논문, 집단연구 5편과 단일대상연구 4편을 분석

하여 상세한 중재내용을 범주화하여 살펴보고, 효과크기(Effect Size; Hedge’s g와 Percent Non-overlap-

ping Data, PND)를 산출하여 음악중재의 효과를 검증했다. 또한 중재시간과 효과크기와의 관계도 어떠한

지 살펴보았다. [결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집단연구와 단일대상연구에서 수행된 전반적인 음악 중재

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장애유아에게 적용된 음악중재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크기는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재기간과 중재효과 크기 간에 뚜렷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발견한 다양한 관점들을 재조명하여 적용하여 장애유아를 위한 음악 중재가 현장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장애유아, 음악중재, 효과크기, 국내 학술지, 문헌연구

논문 접수(Received): 2021. 11. 04.  /  심사 시작(Examined): 2021. 11. 04.  /  게재 확정(Accepted): 2021. 11. 23.


